
무림페이퍼, 노조 파업 장기화
5월부터 15차례 협상 벌여 … 감정적 대립으로 번져 난항

경상남도 진주 무림페이퍼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무림페이퍼 따르면, 양측은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,

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고 감정적 대립으로 번져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

노조는 기본급 8% 인상, 58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.

반면, 회사측은 기본급 4.1%와 휴가비 20만원 인상, 59-60세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 60세로 맞서고 있다.

노조는 기본급 5% 인상과 정년 61세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회사측은 당초안을 고수하고 있다.

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9월 부분파업에 이어 10월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, 회사는 진주공장의 3개

생산설비 가운데 1-2호기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강경대응했다.

노조 파업으로 3호기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사실상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.

노조는 “노조가 정년 연장에 대해 회사측 안을 수용하는 대신 자녀의 대학 학자금 인상, 인원충원 등을 요

구했으나 회사측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그러나 회사측은 “흑자를 내는 대구·울산공장 노조는 회사측 안대로 임금․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”며 “적자

를 내는 진주공장에 다른 공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”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10/31>


